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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경기예술지원 기초예술창작지원 ‘문학’ 분야 <경기문학 창작지원>에는 총 

146건이 접수되었다. 응모 작가들은 작품 창작의 열기와 더 나은 작품을 위한 욕구로 

넘쳐나고 있어 창작지원의 까닭에 부응하고도 남는다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예산 규모에 따른 선정 건수 한계로 4인의 심의 위원들은 머리를 맞대고 엄

격한 심의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에 따라 심의 기준으로 첫째, 작가의

활동 실적, 둘째, 작품의 예술성과 창의성, 그리고 작가로서의 지속 가능성, 셋째, 예

술적 성취도의 확장 가능성, 여타의 작가 및 독자에 대한 긍정적 영향 여부, 작품의 

문학계 발전에 대한 기여 여부를 설정하였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작가와 작품이 적

지 않다는 사실에 심의 위원들은 충분히 공감하면서 누구나가 동의 가능한 작가와 작

품을 선정하기 위해 오랜 시간 논의를 거듭하였다.

 이 과정에서 또 하나 강조한 것이 있다면 지나친 지역 편중을 피하는 한편 청년작가

들의 선정 비율에도 심혈을 기울였다는 사실이다. 심의 위원들은 제출된 시와 소설이

오늘날의 현실에 대한 예리한 문제의식과 입체적인 조망, 매력적인 표현과 독자들에 

대한 호소력으로 넘쳐나고 있음을 서로가 공유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총 21명의 작가를 선정하게 되었다. 선정된 작가들의 더욱 진전된

발전을 기대하며, 독자들도 만족할만한 우수한 작품을 충분히 창작해 나가기를 바란

다. 


